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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, 시민의 건강관리 및 환경보호에 나선다

- 2 ~ 10월까지 인천 6개 지역 대상 도로변 퇴적물 특성 조사 실시-

인천광역시는 시민의 건강관리 및 환경보호를 위해 도로변 퇴적물에 대한 

환경정보를 확보하고자 2월부터 10월까지 인천 6개 지역을 대상으로 도로변 

퇴적물 특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.

인천지역은 수도권매립지, 산업단지 및 항구가 있어 중대형 화물차 등 

차량 이동으로 인해 도로변에 타이어, 아스팔트, 토사 등에 의한 많은 오염물질이 

쌓이고, 또한 빈번한 차량이동으로 재 비산해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며 우수관 

유입으로 인한 주변 하천이 오염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.

인천시는 도로청소차 및 분진흡입차를 이용해 주기적으로 도로변 퇴적물을 

제거하고 있으나 재 비산된 오염물질을 시민들이 흡입할 경우 호흡기질환 

등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어 이번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사업을 통해 도로변 

퇴적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할 예정이다. 

조사 대상 지역은 총 6곳으로 인천지역을 매립지 도로(서구 매립지도로)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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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단지(서구 중봉대로), 항구(중구 내항로) 및 주거/상업지역 3개소(서구 

서곶로, 동구 송현로, 미추홀구 매소홀로) 등으로 구분해 선정했다

특히 이번 조사는 재비산해 미세먼지를 유발하고 주변 하천을 오염시키는 

도로변 퇴적물에서 중금속 등 22항목에 대한 오염도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며, 

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오염물질 관리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.

권문주 시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은 “이번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도로변 

수질 및 토양오염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고, 고농도 미세먼지에 시민이 

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”고 말했다.


